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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학생들  스트 스 주  악하고 강악습  계  알아보  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한 

S 학 에 재학  남.  학생 299  상  스트 스 항과 악습  항  나누어 지 사  

진행하 다. 학생들  가지고 는 스트 스  별 항목  합 연 한 결과 스트 스 원   건강⦁ 계는 

강악습  수  통계  한  나타났다. 상  연  통해 학생  스트 스  한 강악습  

생  다는 것  알 수 었  학생  동안 생 는 스트 스  들   할 수 없다는  

고 해볼  스트 스 가 식 ,   악습  개 에 한 틀  필 할 것  사료 다.

주 어 : 학생, 스트 스, 강악습  , 합 연 , 취업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major stressors of some college studen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ral habi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299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unmoon University located in Asan-si, Chungcheongnam-do.

As a result convergence study of analyzing stress by colleg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the causes of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studies, the incidence of oral habits caused by the stress of college students was 

very high. Considering that the stress factors that occur during college life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it is necessary to have an education framework on improving stress self-recognition, control, 

and bad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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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 스란 간  살아가는 경  상 과 건 

에  어 한 가  경우 경험하게 는 것  개

 , 행동, 생리 체계에 변  가  수 다[1].

스트 스  는 시 는 연 에 상 없  누 나 다 

재할 수 고 그 도도 다양하다. 

그  진  취업 비에 극 한 학생들  경우 

는 심각한 스트 스  경험한  거나 경험 

 사 었고, 들  열한 경쟁 에 살아갈 앞  

미래에 한 안 애  가질 수 다고 하 다[2]. 그 

는 학에  공 야  학 생 , 또래간  경쟁, 

진   취업에 한 비 등  스트 스  는 

들  할 가 많  다[3].

1973  Thomas는 러한 스트 스 들  경

 근  가 시킨다고 하 고 나아가 갈  습 , 

악  습  등과 같  강 내 악습  야 시킨다

고 하 다[4]. 또한 스트 스  해 연과 주 등

 건강에 해 운 행  택한다고 하 고[5], 스트

스  해 식   악 거나,  갈거나 나

  취하는 등 강악습  생겨 지  안 근

   질   진행 다고 보고하 다

[6]. 다  행연 [7].에 도 스트 스가 강건강에 

향  미 다고 보고하 다.

특  2017 사  통계청 보고에 하  학생  포

함한 20  스트 스 도가 내에   째  게 

나타났고[8], 학생들만  상  아 감  학

생  만 도가 스트 스에 향  미 는지에 한 연

결과 아 감  낮 수 , 수  계 통 만

 낮 수  학 생 에 한 만 도가 낮고 스트 스가 

다는 결과  보 다[9].

에 본 연 에 는  학생들에게 학생 에 

어  스트 스  주  악하고, 스트 스가 강악

습 에 미 는 향  계  알아보  해 연  시

행하 다. 

2. 연  

2.1 연 상

본 연 는 2017 도 4월3  4월10 지 충청

남도 아산시에 한 학 에 재학  남.  

학생들  상  연  참여 동  한 후 

식 사  수행하 다. 한 300   답  

실한 1  한 299   료  사용하 다.

2.2 연

지는 Seo 등[10]  한 도  참고하여 

과 질  재수  하 고 도  신뢰도검사  

수행하 다. 

2.2.1  특

학  특  변수는 별(남,여), 연 , ( 사

학, 비지니스 학, 신학순결 학, 건강보건

학, 스마트 술공과 학), 주 수 원(용돈, 아 트, 

타), 연 ( , 과거에는 피웠 나 재 피우지 않

, 아니 ), 주여 ,  상 ( , 아니 ) 등

 어 다. 

2.2.2 원  별 스트 스 

스트 스  항 는 학업에 한 항, 취

업에 한 항, 가 에 한 항, 건강에 한 

항, 계에  항 등  각 5 항 

씩 25 항 다.  25  125 지 , 스트 스

 지수가 매우 심한 경우  스트 스가  없는 경

우 지 차등  5 에  1 지 수  하 다. 

스트 스 수가 수  스트 스 지수 도가 심한 것

 하 다. 본 도  Cronbach’ α는 0.886 었다.

2.2.3 강악습

강악습  항  톱 또는 건  는 습

 , 껌  주 씹 , 한 식  주 겨 

, 식  한쪽  씹 , 나 건   . 평

에  악 는  , 수  시  감, 평 에 

 감, 나 뺨, 술  는  ,  앞

 내미는  ,  아  거나 내미는 습

 , 수  시 주  한쪽  누워 , 핸드폰  한쪽

 끼고 통 하는  , 아랫니  니  

는 습   등  14 항  하 다. 강악

습  빈도가 매우 심한 경우   없는 경우  차

등  5 에  1 지 수  하 다.  수는 

14 에  70 지 , 여 에  수가 수  악

습 도가 심한 것  하 다. 본 도  Cronbach’ 

α는 0.826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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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료

수집  료는 SPSS 22.0(SPSS 22.0 K for window, 

SPSS Inc USA)  용하여 하 다. 별, 상  

t-test  실시하 고 공계열, 연, 주가 강악습

과   알아보  해 ANOVA  실시하 다. 학

업, 취업, 가 , 건강, 계 (스트 스 원 )가 강악

습 에 미 는 향  다항 지스틱 귀  실시하

여 검 하 다. 

3. 연 결과

3.1  특

Table 1과 같   특 에  별  남  149

(49.8%), 여  150(50.0%)  나타났 , 연  

18 가 41 (13.7%), 19 가 41 (13.7%), 20 가 65

(21.7%), 21 가 72 (24.1%), 22 가 40 (13.4%), 

23 가 25 (8.4%), 24 가 8 (2.7%), 25 가 6

(2.0%), 26 가 1 (0.3%)  나타났다.  단과 학

 사 학  49 (16.4%), 비지니스 학  

62 (20.7%), 신학순결 학  10 (3.3%), 건강보건

학  107 (35.8%), 스마트 술공과 학  71 (23.7%)  

나타났다. 수 원  는 항에 는 용돈  는 경우가 

194 (64.9%), 아 트  하는 경우가 93 (31.1%), 

그 에 경우가 12 (4.0%)  것  나타났다. 연 여

 는 항에 는 연 가 54 (18.1%), 비 연

가 209 (69.9%), 과거에는 피웠 나 연하는 사람  

36 (12.0%)  나타났다. 주  는 항에 는  

마시지 않는 사람  39 (13.0%), 월 1  하가 51

(17.1%), 월 1 가 76 (25.4%), 1주 에 2~3 가 119

(39.8%), 1주 에 4  상  14 (4.7%)  나타났고. 

에 상 경험  는 항에 는 상 

 11 (3.7%), 상없  288 (96.3%)  나타났

다. Table 1

3.2 강악습

강 악습  도에는 Table 2  같 ‘ 톱 나 

건  아  는 습  다(2.09 )’, ‘껌  주 씹

는다(2.03 )’, ‘ 한 식  주 겨 는다(2.23

)’, ‘ 식  한쪽 만 씹는다(2.61 )’, ‘ 나 건

  다(3.06 )’, ‘평 에  악 는( 게 는) 

 다(2.18 )’, ‘수  시  간다(1.75 )’, ‘평

에  간다(1.51 )’, ‘ 나 뺨, 술  다.(2.29

)’, ‘  앞  내미는  다(1.77 )’, ‘  

아  거나, 내미는 습  다(1.88 )’, 등  게 나

타났다. 그  ‘수  시 주  한쪽  누워 다(3.00

)’, ‘핸드폰  한쪽 어  목 사 에 끼우고  통

하는  다(2.22 )’, ‘아랫니  니  는 

습  다(1.72 )’ 등  순  나타났다.

Table 2. Bad oral habits
Bad oral habits Questionnaire M±SD

1. There is a habit of biting nails or things. 2.09±1.26

2. Chew gum often. 2.03±1.03

3. I often eat hard foods. 2.23±1.03

4. Chew food on one side only. 2.61±1.13

5. I jaw it with my hand or something. 3.06±1.18

6. There is usually a habit of biting it hard. 2.18±1.07

7. Bruxism During Sleep 1.75±0.98

8. Do Bruxism as usual 1.51±0.78

9. Bites the tongue, cheeks, or lips. 2.29±1.20

10. There is a habit of pushing the chin forward. 1.77±0.92

11. There is a habit of pushing or pushing the teeth 

with the tongue.
1.88±0.98

12. When sleeping, you usually lie on one side. 3.00±1.30

13. I have a habit of holding my cell phone to one 
side and talking on the phone.

2.22±1.10

14. The habit of bumping the upper teeth and 
lower teeth

1.72±0.9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9)

Variables N %

Gender
Male 149 49.8

Female 150 50.0

Age

18 41 13.7

19 41 13.7

20 65 21.7

21 72 24.1

22 40 13.4

23 25 8.4

24 8 2.7

25 6 2.0

26 1 0.3

major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9 16.4

Global Business College 62 20.7

College of Theology 10 3.3

Health and Health College 107 35.8

Smart Institute of Technology 71 23.7

Income

allowance 194 64.9

part-time job 93 31.1

Non-professional income 12 4.0

Smoking

state

Yes 54 18.1

No 209 69.9

Past smoker 36 12.0

Drinking 

Do not drink at all 39 13.0

Less than once a month 51 17.1

Once a month 76 25.4

2-3 times a week 119 39.8

4 or more times a week 14 4.7

Extrinsic

trauma

Yes 11 3.7

No 288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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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트 스 원  항목에  강악습 과  계

스트 스 원 에 , 강 악습 에 해 다

귀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지각  스트

스  건강(p=0.000), 계(p=0.000)  한 스트

스가 강 악습  수  통계  한  나

타났다. 

또한 Table 4  같  강악습  지 않  수

 계  스트 스가   알 수 

었고 강악습 에 스트 스에 악 향  미 는 가  큰 

 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Oral and Evil Habits 

according to Stress Causes

B SE t p VIF

Academic .221 .170 1.303 .194 1.99

Employment .077 .159 .485 .628 2.11

Home .087 .057 1.513 .131 1.15

Health .673 .132 5.099 <.001*** 1.31

Human 
relationship

.642 .146 4.393 <.001*** 1.44

*p<.05, **p<.01, ***p<.001

OR (95% CI) p

Model 1. Moderate oral habits

Academic stress 1.06 (0.94 – 1.20) .325

Employment 

stress
1.07 (0.95 – 1.20) .249

Home stress 0.96 (0.91 – 1.02) .167

Health stress 1.08 (0.98 – 1.18) .127

Human 
relationship stress

1.21 (1.09 – 1.35) .001**

Model 2. High oral habits

Academic stress 1.04 (0.83 – 1.30) .740

Employment 
stress

1.36 (1.07 – 1.72) .011*

Home stress 0.92 (0.83 – 1.03) .145

Health stress 1.41 (1.15 – 1.72) .001**

Human 
relationship stress

1.40 (1.12 – 1.75) .003**

*p<0.05, **p<0.01, ***p<0.001

Note: All model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drinking, trauma. 
Reference category of the dependent variable is Low oral habits.

Table 4.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Oral and Evil Habits and Stress Factors 

4. 고찰

학 시 는 사 생 에  독립  동하  한 

비시  아 체감, 사  가  립 는 한 

시   간 동안 신  진  미래  향  

결 하  해 여러 가지 비  수행하게 다[11]. 

열하게 변하는 상 에 하나  원  리 

지 학생 에  다양하고 심  많  비  수

행해야하는 과 므   시 에  경험하는 수

 스트 스는 신건강과 에 한 극  

 할 수 도  용하 도 하지만  시 는 

안한 미래  진   취업에 한 담감  게가 커

지는 시 므   생하는 스트 스는  

향  미 게 다[12]. 만약 스트 스가 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지 는 경우 신체 건강과 하여 악 향

 래할 뿐 아니라 우울하거나 안해하는 등  심리

 건강에도 악 향  미쳐 학생 에  학업 동

 하 어  하락  간 계 등에 가 생

하  나아가 학  에도  향  미  수 다

[13-15].

당한 스트 스   삶에  여주고 진취

 행동변  가 다주나 과도한 스트 스가  

안과 간 계  악 향 등 건강에도  향

 가 다 다[16] 라  미래에 한 비도  해

는 안 지만 스스  각하고 생 는 스트 스  

 다루는 것도 하다. 

학생   스트 스  해 건강에  향  

나타내는 여러 상  강내과 역에해당하는 악습  

생과 능 애가 다. 미 강안 통 학

(AAOP)에 하  강악습 에는 톱 , 껌 씹 , 

편  연하,  갈 ,  악 ,   내미는 

습  다고 하 고,  애  주  원  강

악습 라고 하 [17], 는 낮과 야간 시간  나

뉘어  악 , 갈 , , 가락 빨 가 

, 런 악습  지  수  근 직 내 상  

 해하고 근피 , 근통 , 근경  한다고 보

고하 다[18].  악습 과 같  여 들  차후 나아

가 다  상   가능  충  는 것  

나타났고 그   가  큰  고 는 스트

스는 상   수 는 가  결  원  

공하는 실  다[19]. 러한 악습   악 애  

원  찾 는 연  결과  신  스트 스가 큰 

원    신생리학  해 다[20-22]. 

라   학생 과 비  사 생  해 

학 과   스스  각하여 스트 스  리 할 수 

도  해야 하  연 결과에  진  상 

 하나  악습  는지  지하고  개 ,  

하는  습  필 할 것 , 연  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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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 한   재학  학생들  편 본 

 통해 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  

하 에는 한  ,   포  역학 사  통

하여 학생  심  한 강악습  하고, 

함  강악습 과  나아가 능 애  

체계  료 할 수 는 료    

수  것  사료 다.

5. 결

본 연 에 는  학생들에게 스트 스  원  

학업, 취업, 건강, 계, 가 에  주  악한 

후 스트 스  강악습  계  능 애

 계  살펴보았다. 

첫째, 강악습  가지고 는 학생  가   빈

도  나타낸 습 는 ‘ 나 건   

다.’(3.06 )  나타났다. 째, 학생들  가지고 는 

 별 스트 스  빈도  한 결과 가 에 한 스트

스(13.63 )가 가  게 나타났다. 째,  특  

 상  는 사람   능 애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째,  특   주 수는 

강악습 과 통계  한 차 가 나타났다. 다 째, 

스트 스 원  학업, 취업, 가 , 건강, 계는 

 능 애에   것  나타났다. 여

째, 스트 스 원   건강, 계는 강악습  수

 통계  한  나타났다. 

결과  스트 스  원  강악습 과  

능 애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스트 스  

하는 것  에 라 도 가 다 수 므  

주  연 가  수 다.  

상  연  통해 학생  스트 스  한 강악

습  생  다는 것  알 수 었 , 학생  

간동안 생 는 스트 스  들   할 

수 없다는  고 해볼  스트 스 가 식 , 

  악습  개 에 한 틀  필 할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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